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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이 주로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 그리고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손상 유형별 발생률은
포아송 비로 계산하였으며,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은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통계의 유의성은 α=.05로
하였다. 연구결과 인대 손상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근육 손상, 연골 손상 그리고 힘줄 손상 순이었다. 손상유형
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회복 기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
한, 시각적 상사 척도가 1씩 증가할 경우, 회복 기간은 약 1.89일씩 길어졌다(p=.001). 이러한 연구들은 선수들의 안전
한 선수 생활과 스포츠 현장 복귀를 위한 유용한 이론적 배경으로 제공될 것이다.

주제어 : 레슬링, 시각적 상사 척도, 회복 기간, 손상유형, 스포츠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visual analogue scale and 
recovery time with type of injury that occur in elite wrestling athletes. The incidence rate of injury was 
analyzed the Poisson ratio, and the VAS and recovery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injury were 
compared using the one-way ANOVA. In addition, the VAS and recovery time were examine the 
relationship using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α =.05. Injuries 
occurred most commonly in the ligament, followed by the muscle, cartilage and tendon.The VAS and 
recovery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inju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p=.001, respectively). 
The VAS and recovery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inju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p=.001). 
Also, increase in VAS of 1 point was associated with about 1.89 recovery time.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for return to sports and saf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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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슬링 종목은 기원전 708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
포츠로써[1], 1896년 제1회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남자 
레슬링 종목은 정식 종목이었으며, 이후 2000년 제27회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 여자 레슬링이 정식 종목으로 채
택된 투기 종목 스포츠이다[2].

그동안의, 올림픽대회에서 진행한 역학조사 연구에서
는 레슬링 종목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은 축구나 태권도 
종목보다 높지는 않았으나[3], 태권도, 유도 그리고 레슬
링 등의 투기 스포츠 선수들은 스포츠 손상 발생에 취약
하다[3].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은 통증과 관련이 있으
며, 이로 인해 선수들은 경기 및 훈련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에 통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Park 등[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대
표 레슬링선수들에게 발생한 스포츠 손상의 대부분은 경
미하다고(59%) 하였으나, 중간 손상과 심각한 손상도 각
각 20% 이상씩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1~2일 정도의 
단기간의 회복 기간으로 훈련 및 경기에 복귀하는 손상
과 장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손상을 동일시하기에는 
무리이며[5], 이러한 스포츠 손상 심각도는 선수들의 경
기력은 물론 손상 발생률과 민감도 그리고 재발성 손상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선수
들의 통증의 정도와 회복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그
에 따라, 스포츠 의학 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3]. 그러나 그동안의 스포츠 의학 분야의 연구들
은 대부분의 스포츠 손상의 발생과 재활에 대하여 논의
되고 있으며[3,7,8], 이러한 스포츠 손상이 손상유형에 
따라 경기 및 훈련의 제한이 될 수도 있는 통증의 정도와 
손상 발생률과 민감도 그리고 재발성 손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회복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유형을 알아보고,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와 
회복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각적 상사 척도
가 회복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레슬링선수들의 안전한 선수 생활과 스포츠 현장 복귀를 
위한 유용한 이론적 배경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훈련한 76명의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G*Power ver. 3.1.9를 이용하여 효과 크기 .4, 유의 수
준 .05, 검정력 .8 그리고 그룹을 3으로 산출한 표본 수
는 6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Mean SD

Age (years) 26.81 5.41

Height (cm) 170.39 7.22

Weight (kg) 72.88 18.29

BMI 24.82 4.6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6)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훈련한 76명의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은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팀 의료팀에 의해 최초 기록되었다. 그 후, 소속팀 지
정병원의 스포츠 의학 전문의를 통해 손상유형 및 시각
적 상사 척도(0~10점 척도)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1일 손상보고 양식에 따라 기록되었다[9]. 이때, 선수가 
동시에 여러 부위에 다발성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 다른 손상으로 분류하여, 기록이 누락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회복 기간은 선수가 스포츠 손상이 발생한 
날부터 정상적인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는 날까지 기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분

석하였으며, 스포츠 손상유형과 발생률을 알아보기 위해 
포아송 비를 이용하여 95% 신뢰도(95% confidence 
intervals; 95% CI)로 계산하였다. 또한, 손상유형에 따
른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으며, 시각적 상사 척도가 회
복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
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 26.0(IBM Corp, Armon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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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으로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α=.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스포츠 손상유형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훈련한 엘리트 레슬링선수

들이 발생한 평균 스포츠 손상유형은 인대 손상이 1.49
건(95% CI 1.23-1.79), 근육 손상이 1.24건(95% CI 
1.00-1.51), 연골 손상이 0.49건(95% CI 0.34-0.67) 그
리고 힘줄 손상이 0.45건(95% CI 0.31-0.63)이었다. 손
상유형의 발생률 비교는 Table 2와 같다. 

Injury Type ED (95% CI) Z P

Ligament-Muscle 0.25 (-0.12-0.62) .211 .187

Ligament-Cartilage 1.00 (0.68-1.32) 6.210 .000

Ligament-Tendon 1.04 (0.73-1.35) 6.520 .000

Muscle-Cartilage 0.75 (0.45-1.05) 4.980 .000

Muscle-Tendon 0.78 (0.50-1.08) 5.300 .000

Cartilage-Tendon 0.04 (-0.18-0.26) .360 .722

ED: Estimation for Difference

Table 2. Difference in the Incidence rates between Type
of injury.

3.2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는 손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인대 손상의 시각적 상사 척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으로는 근육 손상과 힘줄 손상이었고 마지막이 연골 손
상이었다(Table 3 참고). 

Injury Type Mean SD F P

Muscle 4.48 1.56 24.505 .001*

Tendon 4.15 1.69

Cartilage 3.35 1.57

Ligament 5.57 1.38

*Cartilage < Muscle = Tendon < Ligament

Table 3. Difference in the VAS between Type of injury.

3.3 손상유형에 따른 회복 기간
손상유형에 따른 회복 기간에서도 손상유형에 따라 차

이가 있었으며,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선수들은 인대 손상이 회복 기간이 가장 길었

으며, 그다음으로는 힘줄 손상, 연골 손상 그리고 근육 손
상 순이었다(Table 4 참고).

Injury Type Mean SD F P

Muscle 5.20 1.93 100.621 .001*

Tendon 7.44 3.14

Cartilage 6.19 2.72

Ligament 11.13 2.76

*Muscle < Cartilage  < Tendon < Ligament

Table 4. Difference in the Recovery time between Type
of injury.

3.4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의 관계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의 연관성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선수들은 시각적 상사 척도가 
1씩 증가할 경우, 회복 기간은 약 1.89일씩 길어졌다
(Table 5 참고). 

B T Beta P

Constant -0.959 -2.926 .004

VAS 1.89 .868 29.097 .001

Dependent Variable: Recovery time

Table 5.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VAS 
and Recovery time.

4. 고찰

본 연구는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이 주로 발생하는 스포
츠 손상유형을 알아보고,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각적 상
사 척도가 회복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는 레슬링선수들의 안전한 선수 생활과 스포츠 현
장 복귀를 위한 유용한 이론적 배경으로 제공하기 위함
이다.

우리의 연구에서 스포츠 손상유형은 인대 손상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근육 손상, 연골 손상 그리고 힘
줄 손상 순이었다. 연구 설계상의 차이로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Blasco 등[10]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Blasco 등[10]의 연구에
서는 근육 손상이 인대 손상보다 발생률이 높았다. 이러
한 차이는 경기 규칙의 변경 때문일 것이다. 규칙이 변경
되기 이전에 레슬링 경기는 90% 이상이 그라운드 포지
션으로 진행되었으나, 규칙이 변경된 이후 스텐딩 포지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62

이 37% 그라운드 포지션이 53%으로 진행되었다[4]. 
Hewett 등[11]은 레슬링선수들은 스텐딩 포지션에서 허
리와 무릎의 과도한 비틀림으로 인대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 인대 손상이 높았을 것
이다.

또한,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 즉 선수들이 
느끼는 통증 정도는 인대 손상이 가장 높았으며, 근육 손
상과 힘줄 손상은 유사하였고 연골 손상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상사 척도는 자기 기입식 측정 방
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이 되기 때
문에, 시각적 상사 척도의 높은 점수가 심각한 손상의 평
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12]. 이러한 자기 기입식 측정 
방법은 감각적인 면과 통증의 강도만을 평가하기에 결 
값의 작은 차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는 있으나, 임
상학적으로는 유의미가 하지 않을 수 있다[13]. 실제로 
우리의 연구에서, 손상유형에 따른 회복 기간은 인대 손
상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힘줄 손상, 연골 손상 
그리고 근육 손상 순이었다. 근육 손상의 통증 정도는 두 
번째로 높았으나 회복 기간은 가장 빨랐다. 인대 및 힘줄 
그리고 연골은 근육과 달리 조직의 혈관이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해 재생 인자들이 혈액을 통하여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14], 근육 손상의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은 당연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손상의 통증 정도가 
높은 이유는 아직까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는 
재발성 손상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것이다. Rosenbloom 
등[15]은 통증의 정도는 단순히 손상뿐만 아닌 심리적인 
요인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레슬링선수들은 재발성 손상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16], 우리의 연구에서 레슬링선수들은 인대 
손상과 더불어 근육 손상이 많았다. 따라서 레슬링선수들
은 이미 경험해본 손상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과 스트레
스에 의해 통증의 정도를 높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한, 
잦은 손상으로 팽창된 연부조직은 신경 말단부를 자극하
게 되며, 이는 신경전달경로를 통해 통증을 느끼게 된다
[17]. 따라서, 잦은 손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이 팽창되어, 
통증의 정도를 높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구에서 시각적 상사 척도가 1씩 
증가할 경우, 약 1.89일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인대 손상의 높은 시각적 상사 척도와 많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이 주로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유형 및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 그리고 시각적 상사 척도가 회복 기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레슬링선수들의 안전
한 선수 생활과 스포츠 손상 발생 후, 현장 복귀를 결정
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배경으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는 76명의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이 연구에 참
여하였으나,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 선수 및 엘리트 선수
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
하는 스포츠 손상유형을 알아보고 손상유형에 따른 시각
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
각적 상사 척도가 회복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엘리트 레슬링선수들은 인대 손상 발생률이 가장 높았
으며, 그다음으로 근육 손상, 연골 손상, 그리고 힘줄 손
상 순이었다.

선수들이 느끼는 통증 즉, 시각적 상사 척도와 회복 기
간은 손상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수들은 시각
적 상사 척도가 1씩 증가할 경우, 회복 기간은 약 1.89일
씩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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